
1. 서 론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4위로 매우 높

은 수준이다1). 또한 한국 통계청의 ‘20년 산업재해 사

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
년 대비 3.2% 증가하여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

다. 2018년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으며, 그해 말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었다. 국회에서는 산안법 

개정(19.1.)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중대법 제정

(21.1.)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사업주 

또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부

여하였다. 다만, 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정책, 설비, 기
계 기구, 시스템 등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대

재해는 답보상태이며,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

운 관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안전 분야는 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따

라 방호장치와 생산 설비 중심의 하드웨어적 안전요소

에서, 실수와 같은 인적 요소에 집중하는 소프트웨어

적 요소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안
전 성취를 위해서는 안전한 하드웨어와 기술적, 시스

템적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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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systematic survey was employed to investigate managers’ 
awareness on the safety culture project in small- to medium-sized industries. The 
existing regulatory and technology-oriented disaster prevention strategy has been 
implemented to reduce industrial accidents within a short timeframe, but it is essential 
to reduce fundamental accidents as well by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or software elements, such as safety awareness.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managers’ awareness about safety culture, consisting of 17 
questions related to safety consulting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191 executives and 
safety managers. The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elf-pay rate of 
safety consulting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workplace under evalu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safety-consulting business focused on providing differentiated 
consulting support and realistic improvement plans according to the workplace size. 
The study concluded that it is possible to reduce fundamental human errors and 
improve organizations’ safety awareness or safety culture by employing safety 
consulting differentiated by workplac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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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와 안전의식이 함께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 산재하는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거

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기술적 측면과 직접적인 인

간 행동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2). 또한, 안전에 대한 위

험은 사용되는 기술로부터 유래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안전 관련 기술 자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기술적 

측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

하였다3). 반면, Reason4)은 조직적 요인과 안전문화가 

재해 발생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임을 사고발생모델

을 활용하여 주장하였다. Bird 와 Loftus5)의 도미노이

론에 따르면, 불안전한 행동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근로자의 부주의, 교육 부족 등이 있으며, 간접적인 원

인에는 기계 또는 설비 방호장치의 결함 등을 언급하

였다. 따라서 한국 산업의 발전으로 안전 측면에서 일

정 수준 이상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갖추었으나, 근로

자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과 행위의 안전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1986년에 발생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불안전

한 행동 요소 중 인적 요소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계기

를 제공하였다. 안전 문화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각자

의 작업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공통된 목표에 도달하

기 위한 방식의 하나이며, ‘안전에 관하여 근로자들이 

공유하는 태도나 신념, 인식, 가치관’을 통칭하는 개념6)

이다. Neal과 Griffin7)은 개개인의 안전행동이 조직의 

안전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전체 사고율 감소에 긍정

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또한, 안전 분위기는 조

직 구성원의 안전한 행동과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하였다8). 따라서 안전문

화와 안전성과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관계성이 성립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안전문화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개발된 

안전문화 모델을 사업장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고

찰되었다. 개인의 안전의식 수준과 안전문화 향상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한 연구9)에서 안전문화 형

성에는 리더의 안전문화 의식이 우선시되고 난 후 근

로자의 안전 태도 및 안전 행동이 증가하여 사고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 Kim10)는 사업장 내부구성원의 안전의식을 분

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정책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노동자의 안전의식 결여’
가 산업재해 발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

며,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

성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의 안전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Choi11)의 연구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안전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사업장의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보건 조직 

구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안전보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안전문화의 수준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전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및 안전태도를 파악하거나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원에 앞서 조직구성

원이 생각하는 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안전문화 

활동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확인하여 지원방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산재사고 중 81%
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이 

전개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사업장의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과 안

전문화 수준을 검토하여 향후 한국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활동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안전문화 활동 인식 설문조사

2.1 설문의 개발

본 설문은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업

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설문 전 참여 

의사를 확인 후 설문의 목적에 대해 기업 설명 자료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응답자의 이해를 도운 후 설

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응답자의 특성, 안전문

화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 요구사항, 발전방안 등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 안전문화 활동의 자부담 금액 부담 비율, 필요한 

지원 활동, 안전문화 활동 필요성의 이유 등의 총 17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2.2 설문 응답 현황

개발된 설문은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링크를 배포하여 수행되었

다.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을 설문 대상 모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 컨설팅 및 

인정 사업의 대상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100인 

이하의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 의식을 함

께 비교하기 위하여 1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별도로 이

메일을 통해 섭외하였다. 설문 대상은 기업의 경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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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자였으며, 현장의 작업자는 안전문화 지원사업

의 운영 및 관리와 거리가 있어 배제되었다. 총 191부
의 설문을 분석한 결과, 참여 사업장은 100인 이하 소

규모 사업장이 약 62%,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장은 약 38%의 비율이었다. 또한, 제조업 

80%, 서비스업 10%, 기타산업 10%의 비율이었다. 설
문의 응답은 순위를 활용한 비모수 검정 Kruskal-Wallis 
test by rank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Bonferroni 사후검정

을 시행하였다.

3. 설문 분석 결과

총 191부의 설문 분석 결과, 사업장의 규모는 안전

문화 수준 진단 경험 여부와 향후 안전문화 진단 의사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1). 반면, 해
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직의 규모는 ‘과거의 안전문화 

수준 진단 경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p=0.007). 즉, 사업장의 규모보다 안전 전담 조직의 규

모가 안전문화 진단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300인 이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 안전문화 수준을 진단한 경험이 있는 사업장

은 63%이며, 진단 경험이 없는 사업장은 38%로 확인

되어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Fig 1). 안전

문화 진단 경험이 있는 사업장의 진단 수행 방법은 민

간기관(39%), 자체 수행(36%), 정부 기관(17%)으로 정

부 기관(안전보건공단)의 의뢰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Fig. 1. Response to the experience of safety culture program.

Fig. 2. Volition about self-burden cost ratio according to 
company size.

Fig. 3. Volition about self-burden cost ratio according to the 

health and safety team size.

안전문화 활동 지원 시 부담 가능한 금액의 비율은 

사업장의 규모(p=0.006) 및 안전보건조직의 규모

(p=0.002)에 따라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사후분석 결

과, 자부담 금액의 50%를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한 사

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36%를 차지하였으며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담 가능 금액의 비율에는 명확한 차이

가 존재하였다(Fig 2, 3).
사업장 규모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참

여 의사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참여

의사가 존재하는 사업장은 전체의 63.39%로 나타났다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Have your company ever 
been diagnosed with a 
safety culture program?

 Is your company aware 
of a safety culture activity 

program?

Is your company willing to 
participate in safety culture 

activity program?

How much of the overall cost 
can be allocated to safety 

culture activities program if 
self-burden occurs?

Company size NS NS NS p=0.006

Safety & Health organization size p=0.007 NS NS p=0.002

Table 1. Awareness of the safety culture program according to company size
(NS: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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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s your company willing to participate in safety culture 
program?.

Fig. 5. Size of company that does not intend to participate the 
safety culture program.

Fig. 6. Size of Safety & Health team that does not intend to 
participate.

(Fig 4). 그에 반해,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참여할 의사

가 없는 사업장은 32.61%로 나타났다(Fig 5, 6). 가장 

큰 이유로는 효과성에 대한 의문(25%), 비용의 과대

(22%), 업무 부담 증가(22%)로 나타났다(Table 2). 또
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안전의

식이 개선되는데 시간이 필요(49%)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3). 안전문화 수준 향상

을 위해 가장 필요한 안전문화 활동은 안전문화를 

Table 2. Reason for refusing to participate in safety culture 
program

Reason Percent(%)

Excessive cost 22%

Difficulty in investing in survey time 10%

Absence of health and safety organization 6%

Concerns about outside organizations intervening 15%

Increased task load 22%

Effectiveness question 25%

Table 3. Reason why safety culture program is insufficient

Reason Percent(%)

Safety awareness measurement method problem 18%

Less impact on field safety 20%

Needs time to improve 49%

Etc 14%

Table 4. Most important safety culture activities to improve the 
safety culture level 

Reason Percent(%)

Comparison with the same industry 46%

Clear action plan 97%

Organizational measures for safety 24%

Analyze the differences in workplace safety culture between 
organizations 36%

Check the difference in safety culture level between 
positions/ generations 36%

Identify shortcomings in the PDCA cycle of workplace safety 29%

etc. 7%

Table 5. Program contents required to improve the level of 
safety culture

Reason Percent(%)

Cost support 27.4%

Workplac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based on consulting 
content 5.48%

Simplification of consulting process 4.11%

Proposal of realistic improvement plan after consulting 49.32%

administrative incentives 10.96%

Etc 2.74%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 방안(97%)을 손꼽았으

며, 유사 분야와의 비교(46%)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Table 4). 안전문화 활동 사업이 정착되기 

위한 방안으로는 안전문화 수준 진단 후 현실적인 개

선 방안의 제안(50%) 비율이 높았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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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선 방안의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기업

의 인식을 설문하여 지원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

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설문을 통해 안전문화 활동 지

원에 대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사업장 및 안전보건 조직의 규모가 클수록 안

전문화 수준 진단 경험 및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

화할 수 없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안전문화 활

동에 관심과 지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11)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00
인 이하의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조직 구

성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해 안전보건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문화 활동 지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부담 비용을 최소화 시

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둘째,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참여 의사와 그 효

과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인 응답을 제출하였다. 이
러한 연구 결과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Kwon과 Lee12)의 연구에서는 안전문화 수준 향상에 대

한 해결 주체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안
전행동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변수는 관리감독자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위 계층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동반됨에 따라 안전문화 활동 지원의 

효과가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중소규모 사업

장의 안전문화 활동 지원의 비용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중소규모 사업장 또한 안전문

화 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할 수 있다고 짐

작할 수 있다. 
셋째, 안전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활동

에는 안전문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현실적인 

개선방안의 제안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즉, 기업의 안

전문화 활동 지원은 사업장의 업종, 특성에 맞춰 각 사

업장의 수준에 맞추어 고려되어야 하며,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개선 활동을 제안해야 한다. Zhang
과 An13)은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도

록 상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특성 상 관리자의 지도력이 안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안전

문화 활동이 사업장의 특성에 맞추어 구체화될 필요가 있

다. 또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에 따른 혜

택을 제공하거나, 타 안전보건 지원과 연계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문화는 기업 내 문

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가시

적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이므로 기업의 안전문화를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전체의 노력과 개선 활

동은 필수적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기업의 안전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안전

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과 기업이 필요

로 하는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안전문화 활동

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이 자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문화 활동 지원 참여를 도모해야 

하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장 전반에 걸쳐 해

당 기업에 적합한 수준으로 안전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자부담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에 그치고 

있으므로 지원 참여 자부담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방

안의 검토와 그 효과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안전문화 활동 지원

방안 검토 시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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